
축   전

  정유선 선수에게

 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

처음으로 값진 금메달을 거머쥔 정유선 선수의 쾌거를 축

하드립니다.

  정 선수의 이번 우승은 한국 육상의 기념비적 순간이자 

다시 한번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저력을 과시한 놀라운 

장면이었습니다.

  특히 태극기를 가슴에 단 두 선수가 마지막까지 펼친 

치열한 금·은 경쟁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벅찬 감동과 

자부심을 선물했습니다. 끝까지 자신을 믿고 뛰어난 기량을 

발휘하신 정 선수의 열정과 투지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.

  아름다운 결실을 국민들과 함께 축하드리며, 앞으로 더 

넓은 무대에서 새롭게 펼쳐나갈 도전과 성취의 길을 응원

합니다. 고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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